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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 부상을 입은 잉글랜드 프로축구

선덜랜드의기성용이2014 브라질월드컵

을 앞두고 박주영(왓퍼드) 박주호(마인

츠)에이어 조기귀국행렬에동참했다

오른쪽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겨 최

근 4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기

성용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

입국했다

기성용은 오래전부터통증을느꼈는

데 참고 뛰다가 악화됐다면서 3주간

현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

았다 현재 러닝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

고몸상태를설명했다

기성용은이날곧바로서울제이에스병

원으로 이동해 축구대표팀 주치의인 송

준섭박사에게서진료를받았다

그는 한국에서 좋은 치료를 받으면

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운동할 수 있

을 것으로 봤다고 귀국 결정을 내린 배

경을설명하면서 월드컵에서중요한역

할을하고싶다월드컵전까지는충분히

나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

송 박사는 우선 기성용의 무릎을 자

기공명영상(MRI)으로살펴보고현지의

료진의MRI 사진과비교해부상이어느

정도 호전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

월드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

고말했다 연합뉴스

기성용 월드컵뛸수있겠지?

무릎인대염증조기귀국

대표팀주치의충분히나을것

잉글랜드프로축구선덜랜드의기성용이 6일인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 기성

용은오른쪽무릎인대부상으로최근4경기에서그라운드를밟지못했다 연합뉴스

멀리뛰기 한국신기록(8m20) 보유자인

김덕현(광주시청)이 월등한 기량으로 종

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배찬미(광

주시청)는아쉽게은메달에그쳤다

김덕현은지난 5일 경북김천종합운동

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종별육상경기

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멀리뛰기 결승

에서 7m79을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

다

1차 시기에 7m74를 뛴김덕현은 2차에

서 7m69로 처졌다가 5차 시기에 7m79를

기록하며 우승했다 김상수(안산시청)는

7m71을 김진욱(인천시청)은 7m35를 뛰

어각각 2 3위를차지했다

배찬미는여자일반부멀리뛰기결승에

서 6m26을 날았지만 6m35를 뛴 정순옥

(인천시청)에막혀은메달에그쳤다

광주비아중모일환은남중부 200m 결

승에서 22초46로 여준수(경수중 22초

80)김만제(대현중 22초89)를 따돌리고

금빛질주했다

남고부 창던지기 결승에서는 김우중

(광주체고)이 68m52를 던져 장건희(전

남체고 64m42)를 4m이상멀찍이앞서며

정상에올랐다

남자일반부해머던지기결승에서는박

영식(광주시청)이 65m81을 던졌지만 대

회신기록(72m24)을 세운 이윤철(대전시

청)에막혀은메달을차지했다

조선대는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기

록했다 유태일은 남자대학부 세단뛰기

결승에서 14m78로 15m20을 뛴 우동민

(한국체대)에게뒤져아쉽게은메달을차

지했다 장지용은 400m허들(53m32)에

서 나훈은 높이뛰기(2m05)에서 각각 동

메달을목에걸었다

전남에서는 정혜정(해남군청)이 여자

일반부 5000m 결승에서 16분39초07로

결승선을통과 김도연(16분32초90 강원

도청)에이어은메달을땄다

여자일반부 400m 결승에서는 이세영

(광양시청)이 57초46으로 동메달을 차지

했다 여자일반부 원반던지기 결승에서

는 김민(목포시청)이 48m30을 남고부

400m 결승에서는김현호(전남체고)가 50

초77로각각동메달을목에걸었다

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cokr

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에서 활약하

는 코리안 브라더스가 제5의 메이저대회

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에

도전한다

8일(현지시각)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

다주폰테베드라비치의소그래스TPC(파

72 7215야드)에서 열리는 플레이어스 챔

피언십은 PGA 투어가 4대 메이저대회에

맞서기위해96년에창설한특급대회다

올해는 총상금 1000만 달러에 우승 상

금 180만 달러를 내걸고 전 세계 골프 강

자 144명을초청했다 우승상금 180만달

러는 PGA투어가개최하는대회중최고

금액이다 플레이오프 진출자를 가리는

페덱스컵 포인트도 메이저대회 우승 점

수와똑같은 600점이주어진다

한국 국적의 선수로는 2011년 우승자

최경주(44SK텔레콤)를 비롯해 배상문

(28캘러웨이) 노승열(23나이키골프)

이동환(27CJ오쇼핑) 양용은(42KB금

융그룹) 위창수(42테일러메이드)가 출

전선수명단에이름을올렸다 교포선수

로는 케빈 나(31타이틀리스트) 존 허

(24) 제임스한(32) 리처드리(27)가출전

한다 연합뉴스

멀리뛰기제왕 김덕현또금메달

전국종별육상선수권우승

여자부배찬미아쉬운 은

<광주시청>

멀리뛰기의지존광주시청김덕현(가운데)이 6일김천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 43회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우승을차

지한뒤시상대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2위는김상수(안산시청) 3위는김진욱(인천시청)이기록했다 광주시체육회제공

코리안브라더스 플레이어스챔피언십출격

8일개막최경주등 6명출전


